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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각종 재해를 유발하여 식량 수급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.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작부체계의 개발

이 필요하다. 본 연구는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파종기의 이동이 수량구성요소와 관련된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산시 현지포장에서 수행했으며, 시험 토양은 송정통으로 배수가 양호한 양토였다. 밀 (조경밀, 우리밀, 

금강밀, 탑동밀), 감자(수미, 추백, 은선, 단오), 옥수수(미백2호, 미흑찰, 감미옥)를 3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. 추파밀은 

11월20일, 춘파밀은 3월4일, 감자는 3월27일, 옥수수는 4월5일을 파종적기(적파)로 하여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3시기(조파, 

적파, 만파)에 걸쳐 파종하였다. 밀은 줄파(20kg/10a) 또는 주간간격10cm로 점파하였다. 감자는 20cm, 옥수수는25cm 간격

으로 파종하였다. 모든 작물의 이랑 간격은 60cm이다.

[결과 및 고찰]

추파밀의 경우 탑동밀, 조경밀, 금강밀 모두 3차 파종(만파;12월1일)한 밀의 수량(kg/10a)은 각각 614.4kg, 775.4kg, 787.8kg

이다. 만파할수록 무효 분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춘파의 경우 탑동밀, 조경밀은 2차 파종(적파; 3월4일)한 밀의 수량

(kg/10a)이 각각 420.8kg, 303.0kg 였으며, 금강밀, 우리밀은 1차 파종(조파; 2월23일)한 밀의 수량(kg/10a)이 319.5kg, 282kg

이었다. 금강밀과 우리밀은 1차 파종한 것이 이삭수와 천립중에서 2, 3차 파종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. 감자 수미, 

추백, 단오 품종은 파종기가 지연될수록 총괴경수량(kg/10a)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은선은 2차 파종에서 총괴경 수량

과 상서율이 높았다. 수미, 추백 품종은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상서율이 감소했다. 옥수수의 경우 2차 파종(적파; 4월5일)에

서 미흑찰과 미백2호 품종의 수량(kg/10a)은 간식용 풋옥수수로 1292.4kg, 1094.6kg이었다. 미흑찰의 경우 2차 파종한 옥수

수의 이삭수(개/10a)가 약 6000개로 추정되며, 1차 파종(조파; 3월27일)한 옥수수 추정치 8333개보다 작았으나, 이삭중은 약 

49%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. 미백 2호는 2차 파종한 옥수수의 이삭수의 추정치는 약 5200개로 3차 파종(만파; 4월19일)

한 5700개보다 적은 경향이었으나, 이삭중이 약7% 증가하였다. 중부지역에서 밭작물을 2기작 재배할 경우 앞작물의 파종한

계기는 대략 추파밀은 11월 말, 춘파밀은 3월 초, 감자는 3월 말, 옥수수는 4월 중순으로 예측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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